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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하여 출발한 현장·현 여성부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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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개가(民衆凱歌)를 향해 출발하는 현장(県長)·현여성부장회(會)가 어제 6일 오후, 도쿄(東京) 신주쿠구(新宿區)에 위치한 금무회관(金舞會館, 창가문화센터 내)에서 실시됐다.
야나시마(梁島) 남자부장이 용기(勇氣)와 정의(正義)의 언론전(言論戰)으로 장마(障魔)를 부수고 압도적인 대화확대(對話擴大)로 승리를 이끌겠다는 결의를 피력(披瀝).
나가이시(永石) 여성부장은 청년을 존경하고 격려하며 편이 되어주는 것, 최전선의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 광포(廣布)의 미래를 구축하고 단결과 기세를 낳는다고 말하며 어디까지나 사제(師弟)의 혼(魂)을 가슴에 품고 승리를 향해 출발하자고 호소했다.
하라다(原田) 회장은, 분단과 혼미한 시대에 있어, ‘민중의 행복’을 제일로 하신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의 어정신(御精神)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 ‘태양의 불법(佛法)’을 넓히는 긍지를 가슴에 품고, 결의도 새롭게 전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광포(廣布)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요체(要諦)는 ‘신심(信心)의 단결(團結)’에 진력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주체자라는 결의에 서서 개가를 장식할 수 있도록 격려에 철저히 하자고 호소했다. 

현장·현여성부장회에서 하라다 회장의 지도(요지)
2023년 1월 7일

‘신심(信心)의 단결(團結)’로 ‘민중개가(民衆凱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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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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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청년·개가의 해’가 스타트했습니다. 1월 2일, 3일, 하코네역전(箱根驛傳)에서 소카대학(創價大學) 역전부(驛傳部)가 지지 않는 혼의 역주(力走)를 보여주었습니다. 종합8위로 훌륭하게, 내년 제100회 대회의 시드권을 획득했습니다. 대단히 축하합니다! (박수)

강한 기원에서부터 출발
一, 우리도 ‘5·3’의 입정안국(立正安國)의 개가(凱歌), 11·18의 ‘광포확대(廣布擴大)’의 개가를 향하여 용약하여 역주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체의 승리는 강한 기원으로부터 열립니다. 어성훈(御聖訓)에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사자후(師子吼)와 같으니”(어서신판1633·전집1124)라고. 우리는 사제서원(師弟誓願)의 제목(題目)을 울리면서, 올해의 개가(凱歌)를 목표로 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케다 선생님과 마음을 합하여 서원의 기원으로 출발해, 강성한 기원을 최고의 행동으로 바꾸어 승리를 성취합시다. 

一, 지난해 말에 실시된 재무(財務)는, 여러분의 강한 기원과 따뜻한, 또, 세심한 격려로, 일체 무사고로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의불칙(佛意佛勅)의 창가학회(創價學會)를 지탱하고 세계광포(世界廣布)를 추진하는 진심어린 재무에 힘써주신 광포부원(廣布部員) 여러분께 더욱더 복덕(福德)의 영광(榮光)이 빛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향후 재무 수령증의 배포도 이루어집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예를 표하면서 성실하고 정중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一, 이케다 선생님께서는 「대백연화(大白蓮華)」의 ‘세계를 비추는 태양의 불법’에서, 「어의구전(御義口傳)」 요문편(要文編)의 강의를 계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달, 확실히 생명에 새기면서, 행학(行學)의 연마와 광포전진(廣布前進)의 양식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1월호에서는 ‘범부즉극(凡夫卽極)’의 법리(法理)를 통해서 ‘누구나 모두, 부처다’ ‘민중이야말로 주역’이라고 하는 ‘종교·사상사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선언’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년의 노래’에는 “안국(安囻)을 맺는 입정개가(立正凱歌)를”이라고 읊으시며 그 안국(安囻)의 ‘국(囻)’자에는 ‘국(囗)’에 ‘민(民)’자를 쓰셨습니다.
일찍이 수필에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에서 이 문자를 많이 사용하신 의의를 써주셨습니다.
“왕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민중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 민중을 위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원하고, 싸우고, 때를 놓치지 않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음을 쓰며, 손을 써갈 것인가. 지도자에게 묻는 것은, 항상 이 일점이다. 여기에 우리 창가학회의 변치 않는 행동이 있다.” 

코로나 사태도 아직 수습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의 전화(戰禍)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단(分斷)과 고립(孤立), 혼미(混迷)함이 깊어지고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서 ‘민중이야말로 근본’ ‘민중의 행복이 제일’이라고 외치셨던 대성인의 어정신(御精神)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넓히는 우리의 광선유포운동(廣宣流布運動) 또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태양의 불법(佛法)’ ‘희망의 철학’을 가진 것을 최고의 영예로 삼으며 그것을 넓히는 존귀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면서 격려의 소리로, 대화의 힘으로 결의도 새롭게 세계광포를 추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민중운동의 원점
一, 올해 4월에는 통일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아시다시피 학회의 지원활동의 원점은 1955년(昭和30年)의 지방선거입니다. 27세의 이케다 선생님이 오타(大田)와 쓰루미(鶴見)에서 지휘를 잡아 훌륭하게 모두 톱으로 당선. 그 초진(初陣)이야말로 바로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지향하는 운동의 스타트였습니다. 

당시 보수진영(保守陣營)은 재계(財界)·대기업을 옹호했고 혁신정당(革新政黨)은 노조(勞組)의 이익을 우선. 많은 서민(庶民)들이 정치에서 밀려났으며, 금권정치(金權政治)와 매수(買收)가 횡행(橫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민중부재의 정치를 바꾸고 민중의 손에 정치를 되찾아오는’ 싸움에 도전한 것이 1955년의 지방선거였습니다. 이때의 생각을 선생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내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불법(佛法)은 승부(勝負)다. 싸우는 이상은 단호히 이긴다! 묘법(妙法)을 가슴에 품고 전 인류의 숙명전환(宿命轉換)에 일어선 민중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일본에 보여주고 말겠다!” 그리고 어느 쪽도 최고 당선이라는 장거(壯擧)를 “지금까지의 일본에 없었던 ‘새로운 민중운동’의 당당한 첫걸음이었다.”라고 쓰신 것입니다. 

이래로 우리는 민중의 힘을 갖고, 민중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을 배출하고 육성하는 데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당당한 민중운동을 긍지 드높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黨)의 출발점이 지방선거·지방의회에 있는 의의(意義)를 공명당(公明黨) 전 의원이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기 바랍니다. ‘현장제일주의’ ‘대중과 함께’의 진면목은 지방 정치에야말로 있습니다.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가까이서 판별하는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어느 당보다도 지역을 위해, 민중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공명당이다. 이 자각도 새롭게 하여, 지방의원은 물론, 공명당의 국회의원이야말로 현장에 뛰어들어, 선두에 서서 당세확대(黨勢擴大)에 끝까지 싸워주었으면 합니다. 

一, 저 1955년의 싸움이 그려진 소설 『인간혁명(人間革命)』 제9권 ‘전개(展開)’ 장에는 첫 지원활동에 불안을 가지는 동지에게,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신심(信心)의 단결이다.”라고 역설하는 야마모토 신이치(山本伸一) 청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심으로 분기해, 광선유포라는 것에 대한 드넓은 시야와 깊은 자각을 갖고 자주적으로 모두 함께 일어서는(總立) 것입니다. “묘법(妙法)의 사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입후보한 동지를 응원한다. 이 사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단결만큼 강하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활동이 입정안국(立正安國)을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진지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신심근본으로 맞서 싸운다’는 숨결이 오카와 쓰루미의 전 동지에게 모두 넓혀지면서 승리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신심의 진정한 단결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주적인 총립(總立)’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체자’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내가 광선유포(廣宣流布)를 진행시키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면 단결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리더가 날마다 마음을 쓰고 손을 쓰며 격려에 철저하는 외에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칭찬하며 격려해가는 외에 없습니다.

광포확대(廣布擴大)의 ‘추진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갑니다. 고립감과 소외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벗의 마음에 촉촉함을 주는가. 한편, 지금은 SNS도, 온라인도 사용법에 주의한 후, 활용하면 큰 ‘무기’가 됩니다.
모두가 ‘이것이라면 도전해 보자’ ‘이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궁리를 짜내면서, 확대에 도전하는 사람을 착실하게 늘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진방법’이 바뀐다고 해도 확대의 요체(要諦)는 ‘용기’입니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어본존(御本尊)께 기원한다. 스승의 지도(指導)를 배운다. 동지와 서로 격려한다. 그리고 ‘어려운 곳’ ‘힘든 곳’으로 뛰어 들어간다. 광선유포(廣宣流布)의 회전(回轉)에 마음을 맞추면 자신의 이기(利己)의 껍질을 부수고 경애(境涯)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새겨 금강불괴(金剛不壞)인 창가단결(創價團結)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나아가고 싶다. 

장마(障魔)를 넘어
一, 「대백연화」 1월호 권두언(卷頭言)에는 “‘지금 이곳이 어본불(御本佛)께서 맡겨주신 천지다’라고 일념(一念)을 정하고 묘법(妙法)에 끝까지 살아갈 때, 그 장소가 인간혁명(人間革命)의 큰 무대로 바뀐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을 광선유포하겠다. 이 강한 일념과 행동이 없으면 오랜 세월 그곳에 살더라도 광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대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간혁명은 이루어집니다. 힘든 싸움을 해야 숙명(宿命)을 사명(使命)으로 바꾸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광포가 진행되면 장마가 다투어 일어나는 것은 필정(必定)입니다. 지금까지도 학회의 전진을 시기(猜忌)하고, 두려워하는 세력이 근거 없는 비난(非難)·중상(中傷)으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회는 온갖 고난을 타고 넘어 광선유포를 엄연히 진행시켜 왔습니다.
“반드시 삼장사마(三障四魔)라고 하는 장해(障害)가 나타나는데, 현자(賢者)는 기뻐하고 우자(愚者)는 물러남이 이 것이니라.”(신판1488·전집1091)라는 어금언(御金言)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단연코 물러서지 않고 숙명(宿命)을 타고 넘어, 장마(障魔)를 타고 넘어 위풍(威風)도 당당하게 확대해 가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人生)의 개가(凱歌)’, ‘내 청춘(靑春)의 개가’, ‘우리 일가(一家)의 개가’를 이루어야 진정한 ‘개가(凱歌)의 해’입니다.
자, 우리는 ‘강한 신심’으로 승리한다! ‘강한 단결’로 승리한다! 이 결의도 새롭게 ‘청년·개가’의 역사를 단호하게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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